
7-7-2019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2:1-12 

본문말씀: 마태복음 16:13-20 

말씀제목: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마 16:18)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the 

Christ)였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신앙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는  "바요나(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마 16: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창 3:15)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혈과 육을 가진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세상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먼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땅을 찾으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에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행 1:6)라고 예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시몬 베드로에게 새 

이름 베드로를 주신 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음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고전 

10:3-4)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반석으로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출 17:6) 

성령께서는 앞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 십자가에서 치게 될 때에 그분의 

몸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하늘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계신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는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 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계 5:6) 

 

           예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아닌 자신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던 사람도 자신의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그리스도 자신만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두 

세 사람이 모여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반석 

의에 새운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온 세상에 두루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옛 뱀인 마귀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 땅에 수없이 많은 

지옥의 문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불랙홀처럼 활짝 열려있는 

것입니다. 

 

           옛 뱀 마귀인 사탄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지옥의 문은 서기 325 년에 지구 

상에 만들어놓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 

후로 지난 이천 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의 문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탄은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활한 사탄은 또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단 

교회들을 통하여 지옥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모든 민족들의 나라들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놓은 지옥의 문들입니다. 이 지옥의 

문들은  다름 아닌 인본주의에 의한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속여서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는 세상 교육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탄이 만들어놓은 지옥의 

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삼켜서 지옥의 

문들로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목의 문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옥의 

문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사탄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일을 자행할지라도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서 

지옥의 문 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들을 

지옥의 문으로부터 구해내어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능력자들인 것입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하니라."(잠 11:30) 

아멘! 할렐루야! 


